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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ading the Bible Through for Children 

 A Case of GwangMyung Seohyun Church, Gwang-Ju, Korea 

 

Incheon Oh 

 

GwangMyung Seohyun Church, Gwang-Ju, Korea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children is changing in a negative 

direction to their faith growth. I am convinced that this study is necessary for the children 

in crisis is the Bible. So how do you teach the Bible to children? Child Bible education 

carried out in church education did not teach the whole Bible. Like adult Bible education, 

it was partial and biased. Finally, the children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nd 

experience God's heart through the Bible.          

 In order to overcome the partiality and bias of children 's Bible education, 

this study applies Byoungho Zoh's Tong-Bible to children 's Bible reading. All the story 

of the Bible can be read in terms of person, family, nations, and even the kingdom of God, 

so that children can draw a big picture to discover God's will. 

 The researcher chose <The One Year Tongdok Bible> as a textbook for 

reading the Bible for the children of Gwangmyung Seohyun Church. 

Based on this textbook, we divided the 66 volumes of the Bible into 365 days a 

year and carried out the reading of the Bible in early morning worship. Adults an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wangmyung Seohyun Church 

project recognized the value of the Bible and realized the necessity of reading the Bible.  

And the whole church became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Bible, return 

to the Bible, and begin individual reform with the Bible. 

 Gwangmyung Seohyun Church 1 Year 1 Bible Readings Project who 

participated in the implementation church members were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Bible as a story and to preach it to others by bible story.  In reading the Bible in the 

order of history, he became a holy citizen of the kingdom and had practical faith to 

overcome the temptations of sin. Young children also took their faith from their parents 

and pledged to build a faithful family by looking back at the world through the Bible. 

  



 

국문초록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목회적 연구 

 광명서현교회 사례 연구 

  

오인천 

 

광명서현교회, 한국 

 

어린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은 결코 그들의 신앙성장에 부정적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위기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실행된 어린이 성경교육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되지 못하였다. 성인 성경교육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이며 편향적이었다. 결국 

어린이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 성경교육의 부분성과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병호의 통성경 읽기를 어린이 성경읽기에 적용하고자 한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개인, 가정,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읽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연구자는 광명서현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통독의 교재로 <1년 

1독 성경통독>을 선택했다. 이 교재를 기본으로 성경 66권을 1년 365일로 



나누어 새벽예배에서 통성경읽기를 실행했다. 광명서현교회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한 성인들과 어린이들은 성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경읽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성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며, 개개인의 개혁을 성경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명서현교회 1년 1독 성경통독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한 성도들은 

성경전체를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실천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 성경을 통해 다시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명가문을 세우기 

위해 다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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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해냈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

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기도처럼 좋은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드루대학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인도해 주심이 선한 길이

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이 길이 주의 부르심이라고 달려왔다.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였지만 목

회의 패러다임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 

좋은 스승이신 통(通)박사 조병호교수님, 다음세대에 대한 열정을 다시 

세워주신 김영래교수님, 내러포로 사고의 틀을 깨고 목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신 드루대학의 레너드 스윗 교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제 인

생의 큰 전환점을 되니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을 위해 시작할 때부터 제게 힘을 주시고 기도와 아

낌없이 협력해주시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신 김범진 장로님 유자숙 권사님과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하며 공부하려는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후원 아끼지 않으신 두 분 아버지 오명기 안수집사와 어머니 김귀남 집사의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헌신

한다는 이유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만 두 분은 늘 저의 고비 때 마

다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이시며 당신들의 열매입니다.  

아빠의 힘이 되어준 4남매들,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있는 내 삶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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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큰아들 하린이, 내 삶의 기쁨인 혜린이, 내 삶의 에너지 우린이, 그리고 

아빠가 어디를 가든지 가평 통독원까지 힘들어 하지 않고 젖병을 가지고서라

도 따라 다녔던고 현재 5세가 되어서 임상목회의 주인공이 된 막둥이 율린이, 

이 자녀들이 있기에 힘이 되고, 또한 자녀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모로, 4남매의 엄마로, 개척교회를 바로 시작하며 

어려운 시기에 돕는 배필로 늘 함께 해준 아내 이향란 사모의 배려와 사랑이 

있어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힘들어 했지만 당

신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평생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평생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 5. 

주방 작은 식탁에서 

오 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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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문제제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 있게 듣던 말” 1 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찬송가 199장을 부를 때면 필자는 언제나 마음 한 켠의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신앙을 갖고 난 뒤 내 자녀에게는 성경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다짐과 함께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왔다.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 6장 7절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에든지 길을 갈 때 에든지 누워 

있을 때 에든지 일어날 때 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이 명령이 가정과 교회에서 성실히 지켜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긍정적 답변이 

기대되지는 않는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성경보다 세속의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성경 이외의 것에서 흥미를 찾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교육의 회복은 

가정과 교회의 사명 재확인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속 문화와의 

                                          
1 새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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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성경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가정과 교회의 사명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필자는 

목회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필자는 교회에서 성구암송, 성경퀴즈대회, 성경필사와 같은 

프로그램은 교육목회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어린이 성경교육의 학문적 실천적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어린이의 성경교육의 한 방편으로 본 연구는 조병호의 통성경 역사순 교육을 

채택했다. 왜냐하면 성경을 파편화된 교훈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조병호의 성경통독 방법론은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장에서는 어린이 성경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장에서는 어린이들의 삶의 

환경이 되고 있는 미디어, 학교, 교회, 가정의 상황과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린이 성경교육의 방법으로 선택한 통성경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4장에서는 광명서현교회에서 실시한 성경읽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의 효과를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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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어린이와 성경교육 

 

오늘날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어린이 성경교육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어린이들에게는 교회교육보다 학교교육이 우선시되고, 학교 

이외의 환경도 어린이들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교회에서 어린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한 증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교회는 과거 미국교회가 겪었던 어린이 세대 부재의 

아픈 시련을 더 빠르게 겪고 있다. 부패한 교회가 받고 있는 사회적 질타와 교회의 

교육적 능력의 상실은 교회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립 얀시는 “한국 교회가 5년 전보다 걱정이 많아진 

것 같다. 과거 미국 교회가 경험한 시련을 이제 한국 교회가 겪고 있다. 이것은 

미국 교회도 겪었던 시련이다.”1고 했다. 지금 교회는 결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몰락할 것인가?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좌절과 포기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은 한국교회의 

                                          
1 설동주, 글로벌 쉐마학당 세미나 (과천: 쉐마학당연구원, 20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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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설계하는 ‘골든 타임’2이라고 한 김희자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골든 타임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위한 성경교육의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미디어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일면 TV,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기와 같은 미디어는 우리에게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유익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미디어로 인해 가정과 교회에서 소통은 단절되고 있다. 

미디어는 어린이들에게 중독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미디어 사역자 신상언은 

“중독에 빠져가고 있는 N세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는 모든 

부모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3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 그들이 미디어를 자신들의 상처와 욕망의 대체물로 보는데 있다고 

한다. 미디어 중독현상은 주로 기능을 상실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상언은 기성세대와 어린이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여 마치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그가 지적한 대로 

                                          
2 Ibid. 

3 신상언, 직면 (서울: 낮은울타리, 2009),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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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4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의 경고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5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자. 미디어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고 견해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어린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고,6 상업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미디어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말초적 흥미를 자극하는 미디어는 어린이들을 중독의 상태로 몰아간다. 

왜 어린이들은 미디어에 중독될까? 본질적으로 미디어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처럼 메타포,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어린이들은 가상과 현실의 구분하지 못하는 미디어 조작에 빠져든다.  

미디어의 메시지 안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사상과 영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미디어 메시지 안에 내포된 사상이나 영성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악영향을 주는 미디어는 부지불식 중에 어린이들의 사고와 영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가정과 교회는 어린이들을 미디어의 악영향 아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디어가 어린이 신앙교육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예를 들자면 미디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의 매체로 활용되는 미디어는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한 신문에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 

                                          
4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10). 

5 신상언, 직면, 198. 

6 설동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과천: 쉐마학당연구원, 201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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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밀레니엄세대’와 ‘Z세대’가 그들의 부모인‘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7  그리고 미디어에 친숙한 

어린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미디어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심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8고 

했다. 스윗의 주장처럼 미디어의 세상 속에서 성경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디어의 문화 속에서도 

성경교육은 어린이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학습한다. 수 많은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회는 뒤쳐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교육과 교회교육 사이의 바른 관계의 정립은 어린이 성경교육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7 국민일보,“다음세대가 문제? 오히려 적극적인 전도자 될 수 있어,”2018년 3월 8일. 

8 Leonard, Sweet, So Beautiful: Divine Design for Life and the Church (Escondido, CA: 

christianaudio Seed, 200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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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제 강점기 시절 선교사들이 일본정부에 ‘한국기독교 학교에 

신앙교육과 성경을 가르치게 하라’고 요청을 하여 기독교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이후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학교(Mission School)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학교에서 조차 성경을 마음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금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일반학교에서는 세속 학문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학교교육의 영향에 무방비로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던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방법과 

전략,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교회가 좌초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닻을 던지고, 그 닻을 끌어당기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9 

 

 학교교육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교교육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닻을 던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학교교육이 퍼붓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들이 좌초되지 않게 하는 든든한 닻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9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땅에쓰신글씨, 20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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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변하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영향 아래서 교회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본질을 

보존해야 한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만일 이 본질적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과 기대에 무작정 부응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한 때 스타벅스커피는 커피판매보다 캐릭터 상품, 연예기획 사업에 

몰두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적이 있다. 그때 회사를 떠나 있었던 전 스타벅스의 

회장 하워드 슐츠는 복귀 후 “커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커피점이 백화점이 될 수 

없고, 커피점이 연예기획사와 경쟁할 수 없다. 커피점은 커피점일 때 가장 훌륭한 

모습이다. 10 교회교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11  

교회는 어린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 어린이들이 전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미 있게 나눌 수 있으면 

충분하다. 만일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일상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삶의 

실천하는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따돌림 받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이 때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감을 교회에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10“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핵심을 놓쳐 버린 것이 당연하다. 나는 진부한 농담이나 저속한 

하위문화에 고무되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의미 있고, 세상을 변화 시킬 만한 소명을 사람들에게 

던져 준 다음, 그 것을 다시 빼앗으려 해보라! 단순한 의미와 책임을 넘어 의미와 열정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스타벅스는 이 점을 간파했고, 교회도 그래야 

마땅하다.”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0-31. 

11 Ibid.,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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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간다면 학교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레너드 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께선 우리를 지적인 동의라는 정적인 행위로 부르지 않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 고백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을 따르라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

으로 삶을 경험하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라고 하신다. 열

정·의미·이미지·경험, 복음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는 복음전도자에게 굉장한 의

미가 있다.12 

 

스윗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으나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신앙고백과 함께 움직이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다.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행동하며 움직이는 복음전도자들로 

만들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어린이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학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출산율의 격감, 

학교교육의 부담,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교회학교에서 어린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 신앙교육 전문가 박연훈은 2050년 이후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비율이 5-10%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3 그러면 현재의 상황이 

야기된 교회 내적 원인과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우선 부모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담당교역자의 책임이 37.3%, 담임목사의 책임이 36.9%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12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가다, 33. 

13 http://blog.daum.net/kcgi5291/6. (2017년 11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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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14 왜 교회는 어린이의 교육에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출석인원 증가에 몰두하는 동안 교회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에 미진했던 것이기 때문이다.15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의 실패는 가장 치명적 문제이다. 교회교육 

즉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경교육의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에 무관심 했다는 것은 교회교육이 

책임져야 할 본연의 사명을 소홀히 한 셈이다. 전통적으로 교회학교에서의 

성경교육은 분반공부의 형식으로 성경본문을 읽고, 해설하며, 적용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성구암송 등을 통해 지식의 재생을 교육의 결과로 간주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과 학교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고전적 방법은 성공적 성경교육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교수방법이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김영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교회의 목회와 교육은 성경을 전체로 듣고, 읽고, 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단순한 암송이나, 해서, 또는 감동이 성경을 만나는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전체로 그리고 부분으로 개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보아야 한다.16 

 

그의 주장은 성경을 전체로 경험하는 통성경의 방법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도록 하면서 성경읽기에서 흥미와 감

                                          
14 설동주, 쉐마학당 세미나 (과천: 쉐마학당연구원, 2017), 25. 

15 Ibid. 

16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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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얻도록 해야 한다.17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린이 성경교육이 단지 교회에서만 시행되는 것

으로 충분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매우 제

한적이다. 주중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신앙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대 더 이상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 신앙교육의 장

소로 교회와 가정이 연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김영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09년 출간된 ‘가족목회의 관점들: 세 가지 견해’(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Three Views)에서 폴 렌프로는 ‘가족통합목회’를 가장 바람직한 목회

라고 했다. 그는 신명기 31장 12절의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

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3

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

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모든 집회에는 어린이들이 어른

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18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순간부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하여 예수님을 닮게 교육해야 

한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현용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곧 수직적인 전도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 

가정의 ‘쉐마’교육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수직적 전도는 대부분 구약 성경의 ‘쉐마’에 있다. 수직적 전도는 가정에서 

                                          
17 장홍길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게 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합적 준거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장홍길, 신약성서에서의 재산 (서울: 한들, 1998), 436. 

18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교회학교를 가정으로 보내다,” 국민일보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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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혈통적 자녀에게 율법(말씀)을 전수시켜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롬3:2)19 로 키워 자녀를 영적 제자로 삼는 선민교육이다. 선조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부모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한 다음의 주제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몸소 가정에서 실천해야 

한다. 

 

-왜 가정은 성전인가? 

-성경적인 자녀의 개념은 무엇인가? 

-쉐마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토라(율법, 말씀)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의무는 

무엇인가? 

-왜 어머니는 남편을 돕는 배필인가? 무엇을 도와야 하는가? 

-왜 자녀를 말씀의 제자로 삼는데 효도 교육이 중요한가? 

-왜 고난의 역사 교육의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광야 길을 거치게 

하셨는가? 20 

  

설동주는 또한 쉐마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강조한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이웃) 것이 신약의 지상명령이라면(마28:18-20), 말씀을 

전수하는(자녀) 것(신6:4~9)은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약의 지상명령을 강조하고 저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수직적 차원은 도외시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기독교 이천년의 

역사가 안고 있는 문제다.21 

 

 유대인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전하였기에 수직적 전도가 

가능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경적 원리를 

                                          
19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롬 3:2). 

20 현용수, 부모여 자녀를 제자삼아라 (서울: 아름다운세상, 2003), 74. 

21 설동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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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실천하면서 자녀를 교육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교육 전통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다윗은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할 시점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다. 다윗은 자신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큰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중요한 두 가지 유언을 

하였다. 먼저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국가의 현안들을 해결하라는 비책이었다.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아들로서 평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신앙에 관한 

유언이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상 2:2~3). 

 

20세의 솔로몬이 민족을 이끄는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신앙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윗의 유언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재차 확인22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 역시 세상의 보물보다도 

더 값진 것을 주고받은 관계였다. 바울은 인생을 마감23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선물했다24. 세상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선물로 디모데는 그의 

목회를 정말 복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갔다. 후손에게 물려줄 세상의 보물과는 

                                          
2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열왕기상 9:3-4). 

23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2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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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바로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의 사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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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통성경을 통한 어린이 성경통독 

 

이제까지 어린이의 교육적 맥락과 성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하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으로 성경통독을 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한다. 

성경읽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어린이들의 학습환경에서 교회가 

성경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재발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유도하는 어린이 성경통독은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성경이란? 

통성경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성경통독 방법이다. 본래 ‘통독(通讀)’은 동양에서 배움과 지식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왔던 방법이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책 전체를 통으로 읽은 동안 

독자는 마침내 직관(intuition)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한 장에서 지혜를 발견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진다. 따라서 매일 한 

절 또는 한 장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도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성경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독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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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부분적 읽기는 영의 양식을 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식으로 

획득한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 없다.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통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공간, 인간을 통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병호는“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1고 한다. 먼저 성경 속의 시간에는 ‘태초’로 

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과 

‘끝’이 모두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절기와 명절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이 있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또 1,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성경 속 공간은 일정 지명들을 포함해 ‘보여줄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약 1,500곳에 

이른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5,000여 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로 크게 

나뉜다.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한다. 바로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1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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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다.2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본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3 모세의 가정은 서로 마음 하나로 모았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에서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은 99.9%이다. 그런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속한 히브리 민족은 비록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개인. 가정.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 하라고 한 나라의 이야기이다. 즉, 로마 

                                          
2 Ibid., 30.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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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과 유대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확인해보듯이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 개인, 가정나라 

이야기를 함께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통성경이다.4 

 

제사장 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처럼, 제사장 나라의 법 1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이다. 이는 제사장 나라가 여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임을 뜻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수직적으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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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개의 

제국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5 

*제사장 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앗수르(이사야): 주께서 …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사 10:12) 

바벨론(예레미야):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렘 

25:11) 

페르시아(에스라): 바사(페르시아)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도 (스 1:1) 

헬라(수전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 10:22) 

로마(십자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마 27:1~2) 

하나님 나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눅 16:16) 6 

 

                                          
5 Ibid., 34. 

6 Ibid., 34-36. 



20 

통성경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성경을 ‘통’으로 본다는 것은 분석적 사고와 전체적 사고를 유기체적으로 

통합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분석과 통합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성경읽기가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면서 이루어졌다면, 통성경을 적용한 스토리텔링은 

성경의 전체성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통성경 스토리텔링의 실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보통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 할 때 그의 나이 30세까지만 관심을 갖는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서 꿈을 꾸었고,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하다 감옥에 가게 되고 그 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요셉의 인생 1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아버지의 

품에서 큰 그림을 보았던 요셉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품었던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품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로부터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주 

만물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이런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길 원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보내 졌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인생 2막이 바로 30세까지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후 80년의 삶을 

우리는 더욱 중요하다. 요셉이 39세에 선택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한다’7는 말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이 말을 바로에게 건넴으로써 결코 애굽의 

                                          
7 “....And they said unto Pharaoh, Thy servants [are] shepherds, both we, [and] also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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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 귀족 가문과 요셉 가문의 혼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말이고 결국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던 그들과 경계를 두었다. 요셉은 결국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 그들만의 

민족을 이루었고, 먼 장래에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은 그리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요셉은 아버지 야곱 장례식은 70일간의 애굽 국장으로 치렀다.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장지까지 올라간다. 출애굽 예행연습인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를 통하여 요셉이 꿈꾼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때가 요셉이 국가 비상사태의 총리 14년을 보내고도 12년이 더 지난 시점인 것이 

놀랍다. 요셉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와 관련이 있다. 여호수아서 

끝에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에 묻는8 이야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면 요셉의 유골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막 보다 더 오래된 유골이다. 

더 나아가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성경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며 청자들로 하여금 흥미와 감동을 더하게 해준다. 성경의 

스토리텔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그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감지하면서 그의 뜻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읽기는 성경 전체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마음 

속에 기록할 수 있는 학습의 도구이다. 그런데 만일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수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성경이야기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또 

                                                                                                                            

fathers” (KJV., 창 47:3). 

8 “And Moses took the bones of Joseph with him: for he had straitly sworn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God will surely visit you; and ye shall carry up my bones away hence with you.” (출 

13:19). “And the bones of Joseph, which the children of Israel brought up out of Egypt” (KJV., 수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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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의 편에서 몇 구절의 요절만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 온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병호는 불량 식품인 예화주의 대신, 

영양 만점의 ‘집 밥’<모든 성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9 그의 주장처럼 성경의 

통독, 다시 말해 집 밥 <모든 성경>을 잘 요리하며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0 

 

5세에서 20세까지 통으로 성경읽기 

왜 5세에서 20세인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지도력의 계승을 살펴보면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신앙을 계승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 신앙을 계승한 경우들도 

나타난다. 먼저 가정적 차원의 계승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전승한 예이다. 사사시대에 보아스, 이새, 다윗의 신앙계승 또한 가정적 

차원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가정적인 신앙계승은 곧 민족적인 계승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로기에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라와 느헤미야 더 

나아가 에스더가 그랬다. 

신앙의 계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존해주는 근거였다. 심지어 

포로기라는 수치의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조병호는 그 이유에 지도자들이 ‘제사장나라’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9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14-15. 

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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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때로는 이들의 제국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지만 민중들의 존경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과 

가정의 신앙계승은 곧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있는 근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계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부모는 자녀에게 개인, 가정, 민족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도록 했다. 비록 어린이 일지라고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일은 일상적 과제와 임무였다. 물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능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연령적 

시기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와 이해의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야기로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린이의 시기에도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5세 

정도면 이야기를 듣고 그 줄거리를 이해하고, 내용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다. 성경에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11. 만일 그렇다면 

조병호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린이의 시기에서부터 청년이 되는 5세에서 20세 사이에 

성경을 통으로 읽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는 “5세 아이에게 성경 통독 가르치고, 

10세 때 성경의 역사를 알고, 15세에 하나님 행하신 일 설명하며, 20세에는 구속 

                                          
11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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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강의한다면 그 가정, 교회, 사회는 어떨까?”12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로 

읽고 소화하여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세대를 

세우기 위해 통성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성경통독 대중화 앞장선 

조병호는“성경 66권을 덩어리 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한다.”13 그런데 

성경을 어른들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성경을 조병호의 말처럼 

역사순으로 5세부터 20세까지 성경을 스토리로 이해하는 훈련들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쉼표 하나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성경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성경은 생명을 준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이 상했을 때 깊은 위로를 준다. 

피곤할 때는 안식과 기쁨을 주는 정원처럼 성경은 우리 자녀 곁에 항상 있어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가 어린이의 심령을 적셔주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야 한다. 

통성경 스토리텔링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은 이야기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로 들려질 때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나폴레옹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다. 김영진은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은 많다. 하지만 그 

                                          
12 국민일보, 백상현기자,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목회.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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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독서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다닌다.”14라고 했다. 독서가 나폴레옹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 우리의 어린이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통으로 읽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며,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우뚝 서서‘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보다 보면 파편화되어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엔 개인과 가정,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사는 물론이고 히브리 민족의 아픔이 들어 있는 

것이죠.15 

 

그의 통신학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경 66권을 서구의 신학관점에서 너무 잘게 쪼개지 않고 나무보다 숲을 보는 

동양 신학의 관점에서 덩어리째 보자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등 5000여명의 등장인물을 시간, 공간, 

인간사로 총체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묶은 게 5년 전까지만 해도 

원역사, 만나세대, 미스바세대, 재건공동체, 신구약 중간사, 제자시대 등 20개 

시대였다. 그런 통신학은 5년 만에 다시 십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성경줄기, 기도, 전도, 역사순 통독이라는 7개 사이클로 업그레이드됐다. 

과거엔 단순히 연대기순에 따른 세로축의 역사순 통독이었다면 이번엔 

성막·성전의 관점에서 본 성경, 성경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 제사장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 성경, 성경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 

주요인물의 기도,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유대인이 탁월할 수 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 세계사(성경과 5대 제국)라는 살이 가로축에 붙었다. 

                                          
14 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웅진닷컴, 2003), 191. 

15 국민일보, 백상현기자,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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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폭이 넓어진 것이다.16 

 

 조병호는 “성경 66권은 십자가라는 원스토리(one-story)인데, 천지창조부터 

요한이 밧모섬에 가는 이야기까지 성경을 굵은 줄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속 인물처럼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17 

그렇다면 성경을 5세에서 20세까지 읽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다. 

 

신앙계승 위한 통으로 성경읽기 

한국교회에서 신앙계승의 차원에서 다음세대(next generation)를 염려하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10여년 전만해도 다음세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편에서는 이미 결정적 시기를 놓쳤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통성경을 통한 다음세대 세우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전술 하였듯이 

주일학교가 역부족이라면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을 교회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And thou shalt teach them diligently unto thy children-kjv)”(신 

6:5)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16 조병호, 성경한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14-15. 

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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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조병호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내가 꿈꾸는 것은 

5살짜리 아이들에게 성경통독을 가르쳐 10살짜리 꼬마가 앗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15세 소년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는 일”18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세 청년이 하나님의 구속과 제국의 경영을 강의할 수 있다면 그 가정과 교회,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19라고 했다. 구약의 지상명령(신 6:4~9), 즉 

신앙전수였던 셈이다라고 말했다.20 그의 주장에 따르면 5세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노력은 단지 한국교회의 사명만은 아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회의, 

비텐베르크 2017 서밋’이 개최되었다.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전 

세계 70개국 100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교회의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26명의 강사 중 에브라임 텐데로 감독(전 

필리핀복음주의협의회 대료)과 함께 아시아 대표로 강단에 선 조병호는 ‘모든 성경, 

모든 민족, 모든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성경을 역사순으로 

                                          
18 국민일보, “성경 66권을 덩어리 째 읽어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 2017.12.12, 33면. 

19 Ibid.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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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며 인간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후손에 

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병호의 결론은 신앙 전수의 중요성이었다. 그는 “5세부터 20세까지는 성경 

교육의 황금기로,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는다면 1년에 

10번은 읽을 수 있다”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성경을 5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500년 전 종교개혁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1   

모세가 어머니를 통하여 나라를 배우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금광석 철필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다음세대를 세워야 한다. 이제 교회와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개인과 가정이 해야 할 몫이다. 이것은 다음세대들이 성경을 통으로 읽고 5세에서 

20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림을 그리는 세대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로 통한다. 그의 리더십은 다섯 가지 

덕목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온유함’22이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어느 

누구보다도 승했다. 이러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 엎드렸다. 둘째, ‘협상’이다. 그는 애굽의 바로와 10번에 결쳐 협상한다. 

                                          
21 국민일보, “통독, 성경의 핵심을 후손에 전승하는 지름길,” 2017.12.12, 33면. 

22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above all the men which [were] upon the face of 

the earth” (KJV., 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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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과도 협상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23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고 한 협상이었다. 

섯째는 ‘믿음’24이다. 바로에게 가라는 명령도,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도 기꺼이 

순종했다. 홍해를 건너면 생존을 위한 물과 양식은 없고, 오히려 불뱀과 전갈이 

있을 뿐이었다. 넷째는 ‘교육’25이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하 청소년들을 

40년간 교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는 결국 만나세대26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다섯째는 ‘계승’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이 존귀했다고 

평가하셨다. 바로 이 존귀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계승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컬어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셨다. 쓰시기 가장 

편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도량이 큰 지도자, 역량이 있는 지도자, ‘큰 종’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부르실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대한다.27  모세의 

이러한 부분만 보아도 우리는 모세의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성경을 들려줘야 한다. 성경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음세대를 위해 기성세대 또한 통으로 성경읽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23 “Yet now, if thou wilt forgive their sin-; and if not, blot me, I pray thee, out of thy book 

which thou hast written” (KJV., 출 32:32). 

24 “My servant Moses [is] not so, who [is] faithful in all mine house” (KJV., 민 12:7). 

25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 13:9). 

26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27 조병호, 신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0),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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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기성세대가 모세처럼 다음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세대가 되길 

기대한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성경적 근거  

성경에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은 인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어린 나이에서부터 제국의 변동 가운데서도 우뚝 서 

있었던 다니엘과 에스겔, 또한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배워 지도자로 쓰임 받은 

디모데 등 이다. 이들이 어떻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을까? 그것은 바로 투철한 

부모 교육 때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히 성경교육을 받았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했고, 다니엘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제국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 다니엘과 

디모데의 경우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운 사례를 살펴보자. 

 

다니엘 

 제국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는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남유다의 멸망은 백성들에게 아픔이 아닐 수 없었다.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남유다의 처참한 광경은 곧 절망을 의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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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라는 말은 곧 제국주의28이다. 제국주의와 다니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국이란 어떤 의미인가? 어느 한 나라를 무조건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 민족이 많은 인구와 광활한 국토를 가진 것만으로 제국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조병호는“제국은 민족과 민족, 수많은 민족을 전제하고 있을 때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29라고 하면서 “어느 한 민족이 여러 다른 민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30고 했다. 다니엘은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을 이해하려면 제국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유학을 갔던 것이 아니라 제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각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강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것이다. 제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을 끌어갔던 것이다. (다니엘 1:4)31 이로서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 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제국이란 

아주 무서운 조직이다. “제국만큼 역사 속에 무서운 조직은 없습니다.”32라고 

조병호는 말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다. 

                                          
28 “정치: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 민족을 징벌하여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표준국어대사전. 

29 조병호, 레츠 통, 구약 천년 (서울: 통독원, 2011), 190. 

30 Ibid. 

31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 1:4). 

32 조병호, 레츠 통, 구약 천년,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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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론 제국은‘제국이여 영원하라!’라는 국가경영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지배하면서 그들을 하급 민족으로 취급하고 어떤 형태의 독립도 꿈꾸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제국 유지 발전책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고 나온 

것이었다. 바벨론의 유지를 위한 제국주의 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10대 친구들이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병풍 속에서 다니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33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제국에 온 것은 중요한 제국 정책의 일환이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눈에 다니엘은 매우 소중했다. 그는 다니엘과 같은 국가 

대표급 수제들을 자신의 로봇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34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을 바벨론의 교육방법으로 교육했다. 

그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최고의 선생들이 그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을 곰곰히 생각해 본 뒤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의 생각의 기초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곧 레위기 법이 있었다. 

 다니엘은 레위기의 법을 따르기 위해 음식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기록된 법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용기를 내 자신의 선생을 찾아가 말을 

건넸다. “나는 레위기 법대로 먹겠다.”즉 바벨론의 산해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바벨론은 이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으니 다니엘의 이야기는 

                                          

 33 Ibid., 194. 

 34 Ibid.,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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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 것이 아닐 수 없었다.35 

 만약 최고의 수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병이 나면 책임자에게 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니엘의 책임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니엘이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열흘 

정도 테스트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뒤 선생님이 이를 허락해 열흘 동안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로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음식 먹기와 왕이 

정한 법이 충돌을 하게 되었다. 결국 다니엘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승낙을 

얻어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다니엘이 승리한다. 총리가 된 후 총리공관에 초청된 사람들은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운 다니엘은 이렇게 레위기 지식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국가 프로젝트에 저항했던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갔던 

다니엘은 결국 제국의 격동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렇듯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도 오늘날의 다니엘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능력에 변함이 없는 한 수 많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즉 수 많은 다니엘 들이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Infancy)부터36 성경을 알았다고 했다. 

아시아의 루스드라(오늘날 터키의 일부)에서 나고 성장한 디모데는 바울과 바나바가 

                                          

 35 Ibid., 198. 

 36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 the Holy Scriptures…” (NIV., 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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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 가로지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행한 극적인 사역과 기적들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성난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 버려진 것과 그 후 일어난 

수 많은 폭동도 보았을 것이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니게라는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다.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 그들이 

마을에 방문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성숙해 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루스드라와 근처 이고니온에 사는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 이렇듯 혼열아로 태어난 경건한 청년 디모데는(행16:3)37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딤후3:15), 루스드라에서 성장했고(행16:1)38,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조병호는 디모데는 이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즉 

다섯 살부터 요절이 아닌 성경의 큰 그림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구약 39권을 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땅 끝까지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연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큰 그림을 마음에 품었다. 그가 품은 큰 그림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둘째는 나라의 이야기를 품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39 결국 디모데는 성경을 배움으로 

모든 민족의 기초가 되는 제사장 나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결단과 실행의 

                                          
37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사도행전 16:3). 

38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행전 16:1). 

 39 조병호, CBS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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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디모데처럼 가정에서 성경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훌륭한 멘토를 만나야 한다.  

 

<표1> 어려서부터 큰 그림을 그린 사람들40 

·From Infancy: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만5세부터, 어려서부터) 

1. 이삭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2. 요셉 청소년 요셉의 애굽 노예 생활 

3. 모세 애굽 왕자 모세, 하브리인 모세(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4.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나실인 서원, 엘리의 교육 

5. 다윗 이새의 아들, 소년 다윗의 고백-‘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6. 솔로몬 약20세의 기도-‘종은 작은 아이라’ 

7. 예레미야 약 20세에 사명을 받음 

8.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바벨론 포로 때 뜻을 정함 

9. 세례요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

며’ 

10.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11. 바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

리인 

12.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40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2 (서울: 통독원, 2017),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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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신학적 근거  

 어린 시절부터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자.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단지 어린이는 발달심리적 차원에서 인지발달의 낮은 

단계에 있는 존재인가? 성인의 관점으로 어린이들을 평가하면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성인들도 어린이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린이 시절이 전적으로 인지적 열등기였던가? 아마도 성인들이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린이의 인지능력에 대한 잘 못된 고정관념 때문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어린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성경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의 잠재력과 성경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가르친다면 어린아이들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도 성경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며 중생한다. 성령께서 

어린이들을 만지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최근 

세례의 연령이 조정되어 합동교단에서 유아세례, 어린이세례를 통과시킨 것을 볼 때 

어린이의 영적 능력에 대한 의심은 불필요 한 것이다. 

이제 어린이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좀 더 심도 있게 시도해보자. 김영래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 된 일 아니라고 한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어린이는 단순히 작은 어른으로 간주되었다.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어린이는 어른들과 

구별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어린이를 위한 

대중교육이 출현하고, 인지발달이론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는 어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 수용되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어린이는 어린이로 이해되었고, 어린이에게 적합한 교육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실로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가 어린이다움의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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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인정받고 보장받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41  

 

 신학적 의미에서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김영래는 첫째,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며, 성숙이 필요로 하는 미숙한 존재라고 

했다. 둘째, 어린이는 죄인이고, 미숙한 존재이면서 순전함과 순수함을 가진 무궁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순수한 영적 존재로 결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어린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려할 때 어린이는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의 회복이 필요하다.42 두 

번째로, 어린이는 독자적 발달과 성장의 시간과 영역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는 어린이의 시기가 단지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이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선입관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다.43  

김영래는 도날드 조이(Donald M. Joy)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던 모습을 통해 어린이에게 제공되어야 할 그들만의 

환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1)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존중해야 하며, (2) 어린이다움의 

신앙을 확증하고, (3) 전적으로 기독교인다운 전통과 가치 그리고 신앙과 사람의 

모습에 입각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44고 했다. 

                                          
41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서울: 다산글방, 2002), 93. 

 42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11). 

 43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95~96. 

44 Donald M. Joy, “Why Reach and Teach Children,” in Robert E. Clark, Joanne Brubaker, 

Roy B. Zuck, and Zuck Brubaber, eds,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MoodyPress, 

198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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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는 부모의 전물이나 소유물, 

또는 성인들의 상업적인 도구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일차적 돌봄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신명기 6:6-745의 말씀에서 밝히듯이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46 

  마지막으로 신앙공동체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어린이는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조직이므로, 혈연관계를 뛰어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신앙공동체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영래는 찰스 포스터(Charles Foster)의 

말을 인용하면서 “신앙공동체는 본질적으로 (1) 세대 간을 연결시키고(binding the 

generation) (2) 동반자 관계를 육성하며(nurturing partnership) (3) 낯선 

사람들을 이웃으로 묶어주는(linking strangers as neighbors) 역할을 수행해 

왔다.”47고 했다. 때문에 어린이를 돌보는 영적 가족으로 신앙공동체는 어린이의 

문제를 함께 염려하고 친밀하게 믿음을 세워주는 연결체가 되어야 한다. 만일 

신앙공동체가 어린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신앙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4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학적인 의미와 어린이가 어린이답다는 것은 

(1)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어린이는 예수그리스도의 

                                          
45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6-7). 

 46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99. 

47 Charles R. Foster, Education Congregation: The Future of Christio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1994), 62-67. 

 48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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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함을 보전하고 있는 존재이며 (2) 어른과 구별되고 독자적인 발달과 성장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 존재이고 (3) 부모에게 부여된 일차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4)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욕심과 

독선에 의해 자신들만의 시간과 장소를 빼앗긴 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성세대와 교회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린이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린이 시기의 소멸”과 “성장을 재촉 받는 어린이” 

증후군의 피해자로 전락한 어린이를 구출해야 하는 책임과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49 

  이를 위해 어린이를 교회목회의 구조 속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함께 예배에 참여 하고, 그들이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를 돌보는 

이들이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의 양육을 위한 교훈과 지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 목회를 위한 전문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함께 성경공부에 참여하며, 어렸을 때부터 신학적인 체계도 

잡아줘야 하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회적 근거  

필자가 14세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적인 은혜였다. 시골 마을 친구들은 전부 토요 학생회에 

                                          
49 Ibid.,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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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필자 혼자 가지 않았다. 친구가 다른 마을에서 놀러 

왔는데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교회에 가보았다. 교회 밖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슬픈 마음이 들었다. “나는 뭐지?” 이 때 광고를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오후 교회 

대청소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날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후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때 처음 읽기 시작한 성경은 

꿀처럼 달고 오묘했다. 지금 목회를 하는 중에도 그 때 읽었던 성경 지식이 나의 

신앙의 주춧돌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비록 어린 시절 성경을 통으로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단숨에 읽어 간 성경은 지금의 목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회적 근거는 무엇일까? 

아래의 성경이야기들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알게 해야 할 목회적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준다. 

120세가 된 모세는 그의 생을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간절하게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가나안 입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더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게 

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존귀하다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에 

모세가 순종한다. 우리 생을 마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이제 누군가에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부탁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50   

                                          

 50 조병호, 신문성경통독,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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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인 

만나세대51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친다. 만나세대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장하는 세대들이다. 모세는 이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52 그것은 바로 말씀 훈련이었다.  

다윗은 70세에 삶을 마감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만 받으셨다. 대신 그의 아들 대에 하라는 

것이다. 다윗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아름다웠으니 너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져 놓았다. 아버지의 유언이 아들의 비전이 된 것이다. 다윗은 열심히 아들 

솔로몬에게53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지킬 것을 말씀하였다. 20세가 된 

솔로몬이 힘에 버거운 나라이겠지만 솔로몬에게 20세까지 말씀 교육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세대에게 어릴적 부터 가르쳐야 할 목회적 근거이다. 

신약에서 60세를 바라보며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도바울에게도 마음 한 켠에 

간절한 열망이 남아 있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51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111. 참조. “만나세대-약 40년 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기까지 그동안 오랜 준비가 있었다. 그드릐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던 출애굽, 결코 

쉽지 않았던 40년의 광야생활…, 시간이 흘러 출애굽세대는 세상을 뜨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 즉 

만나세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반으로 만나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1세대가 되는 것이다”고 정리함. 

52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53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상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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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나를 가고 싶어서였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행1:8)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자신의 당대에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54에게 유언한다. 나의 끝이 너의 시작, 곧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끝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 끝자락에 

진정한 목표가 되었다.55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의 꿈,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꿈, 그리고 바울에게 땅 

끝 서버나를 향한 꿈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남은 꿈은 유언이 되어 

여호수아, 솔로몬, 디모데의 놀라운 비전이 되었다. 우리의 유종에 남길 유언이 

예수 안에서 누군가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꿈을 꿔본다.56  

어려서부터 다음세대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그들의 세대를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목회적 관점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꿈이 어린이들의 꿈이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독시켜야 한다. 

필자는 지금 만 5세가 된 늦둥이 막둥이 율린이가 있다. 율린이를 상대로 

임상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언어학습을 하도록 했다.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보았고 이 아이에게 유투브 동영상들 중에 영어를 습득하게 했다. A, 

                                          
5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4-15). 

 55 조병호, 신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49~50.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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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언어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험했다. 이미 

3세 때부터 필자와 함께 가평 통독원에 다니면서 오가는 8시간 넘도록 앉아서 

습득하는 기회들을 만들어 갔고, 항상 영어, 히브리어 찬양을 듣게 하였다. 영어는 

이미 대소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안다. 영어는 이제 단어들을 스펠링을 불러주면서 

습득하게 하니 아이가 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어는 유치원에서 배워가고 있어서 잘한다. 언어부분에서 유치원 

선생님께서도 영어에 대한 부분은 원어민 버금가는 발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제 만 5세가 되면서 단어들을 외워가고 있는데 원어민들처럼 영어환경 

속에 살아가지 못하지만 일상 생활 중에서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면 

유학을 가지 않아도 언어가 습득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가 관심을 갖고 아이를 교육하면 된다. 부모가 불안해 하지 않고 

아이와 깊은 교제 가운데 교육을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는 좋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57 

                                          
57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혀야 하는지 아이들의 지능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글레만은 그의 

책에서 “지능을 몇 배나 증가하게 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는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루 몇 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그 마음만 있으면 세익스피어까지 읽어 나가는 일도 가능하다. 만일 어떤 

이유로 아이에게 한 가지밖에 가르칠 수 없는 때는 그 한 가지는 의심할 여지없이 읽기여야 한다. 모든 

학습의 기초는 읽기다.” 고 말하면서 몇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1) 5세 이하의 유아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게 흡수한다. 4세라면 더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3세 이하라면 더 훨씬 간단하고 

효율도 좋다. 2세 이하의 경우가 가장 간단하고 효율도 높다. (2) 5세 이하의 유아는 눈부신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3) 5세 이하에서 흡수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뒤까지 기억에 남는 양도 

많다. (4) 5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굉장한 양의 에너지가 있다. (5) 5세 이하의 유아는 굉장한 학습 의욕을 

갖고 있다. (6) 5세 이하의 유아는 읽기를 배울 수 있으며 배우고 싶어하고 있다. (7) 5세 이하의 유아는 

완전히 하나의 말을 배우며 적절하게 배운 수만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고했다. 구어(口語)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쉽게 1개 국어 혹은 수개 국어의 일기를 배울 수 있다. 실제로 구어 이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참으로 흥미로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아에게 읽기를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레만은“유아 자신의 입장에 선다면, 일찍부터 시작하면 할수록 간단하고 생후 3개월 내지 6개월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고이며, 생후 1년이라도 매우 좋다. 2세 이후로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어려워져 간다. 

아이가 5세라면 6세보다 쉽다. 4세 쪽이 5세 보다 더 쉽고, 3세 쪽이 4세보다 더 쉽게 익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렌 도만,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서울: 민지사, 2006),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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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의 미쉬나에서 인생의 나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58 

 

<표2> 유대인들의 인생 나이 구분 

5세는 – 성경을 읽는 시기 40세-지성의 시기 

10세 – 미쉬나를 배우는 시기 50세-지혜의 시기 

13세-계명을 실천하는 시기 60세-노년의 시작 

15세-탈무드를 배우는 시기 70세-황혼의 시기 

18세-결혼의 시기 80세-기력이 쇠하는 시기 

20세-생업과 사회생활의 시기 90세-허리가 휘는 시기 

30세-활력의 시기 100세-죽음과 같은 시기 

 

이는 5세부터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통독을 

역사순으로 하도록 해야함을 일러준다. 어릴수록 좋다. 유대인의 가정도 그렇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함께 통독하며 강론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릴수록 큰 그림을 그려주고,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가정과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 해야 할 목회적 

근거이다.  

조병호는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3에서 그는 도표를 

통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58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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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어떻게 ‘통성경 Family학교’를 할 수 있을까?59 

 

교회와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다독 

하도록 도와 준다. 마지막으로 100개의 스토리를 자녀와 함께 설교가 아닌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면서 어린이들은 20세 이전에 성경 이야기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20세 이후에는 세상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59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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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통성경과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의 사례 

 

광명서현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영향력 있는 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 

통성경을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목회자인 필자가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성경 읽기가 수월 해졌고, 설교자로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자신 있게 전하게 되었다. 성도들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린이들의 삶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는 고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의 통성경적 영적성장  

광명서현교회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열쇠는 

바로 성경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 통성경은 필자에게 

이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통성경을 통해 인본주의적 교육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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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신본주의적 삶을 살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광명서현교회에서는 통독원 조병호의 통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부교역자시절부터 필자는 조병호의 성경통독을 기초로 삼아 사역을 감당해왔다.  

오랫동안 필자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하는 생각을 해왔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에게 모세오경을 중점으로 읽게 하기 시작했다. 전 교인 여름수련회가 끝난 

후 1박2일로 성경학교를 별도로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했다. 

당시 필자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재직자들조차도 성경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세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예배 한번 드리지 

않았고,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TV드라마와 게임에 빠져 있거나, 또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음주와 흡연으로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어린이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매년 모세오경을 일독하는 목표를 정했다. 광주서현교회에서 부교역자로 7년 

동안 섬기면서‘모세오경 다독’ 성경학교를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교사들도 왜 이 

프로그램을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필자에게 의구심을 표시했다. 또한 

어린이들은 성경통독에 집중을 못하고 10분도 견디기 어려워했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어린이들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만큼 쉬게 하면서도 성경읽기를 

계속했다. 그 후 어린이들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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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때 사용한 교재는 조병호의 성경통독 48시간 

성경통독이었다. 통독이 계속되자 아이들은 집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성경통독에 열중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본문을 눈으로만 

따라가게 되면 힘들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색연필을 주어 색을 칠하도록 했다. 

성경통독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그 시간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 둘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숨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며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성경통독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몇몇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을 함께 읽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됐다. 이 후 모세오경 

성경읽기표를 직접 만들어 매주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읽은 분량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성경통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모세오경통독은 필자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통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다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필자는 셋째 아들인 ‘우린’이에게 모세오경을 여러 

번 읽게 했다. 처음에는 부모가 강요하니 마지못해 읽었다. 하지만 필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린’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우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발견했고 성경통독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하나님께서 우린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아래의 표는 성경학교 때 사용했던 성경 읽기표이다. 이 표는 성경학교 

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요일 별로 

어린이들에게 통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주일에 1번 교회에 가지고 와 선생님들이 

점검을 하고, 통독한 분량을 1년에 2번 있는 달란트 시장에 달란트로 환산해주어 

어린이들이 즐겁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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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광명서현교회 아동주일학교 성경읽기표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시작한다 

주중에 매일 매일 읽는 장수를 체크하고 본인이 체크한다. 

주일학교 예배에 가지고 나와 담당선생님께 확인을 받는다. 

담당선생님은 확인하고 담당교역자에게 제출한다. 

교역자는 제출한 학생별로 통계를 낸다. 

학생 달란트에 합산한다. 

 

광명서현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면서 본격적인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광명서현교회에서 사역하면서 3년 동안 진행된 

내용이다. 필자는 처음 통성경에 접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계기를 얻었다. 이런 본인의 경험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0월 광명서현교회에 위임을 받고, 11월 통독원 렉처러코스 10 주 

과정을 등록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성도들과 함께 새벽예배 시간 1년 365일 

통독성경으로 매일 성경통독을 했다. 필자도 성경통독교재로 학습하면서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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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하는 말씀대행진 진행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렵지만 매일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곧 성경일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벽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에는 2일 분량의 성경을 순서대로 통독하게 했다. 교재는 

통독원에서 발행한 일년일독 통성경으로 진행하였다.  

동일한 해에 통성경 길라잡이를 가지고 주일예배 설교를 하였다. 처음 

성경말씀으로만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다. 성도들도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 최00 권사로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만 가지고 하시니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3개월이 

지나니 이제 조금 이해를 할 것 같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다. 기복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열방을 향한 

꿈을 설교로 한다는 자체가 낯 설은 이야기일 수 있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지만 시간은 늘 정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었다. 

  

새벽 프로젝트의 순서  

일년 일독 통독성경 교재에 따라 새벽기도회 성경읽기를 역사순으로 바꿨다. 

성경통독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가를 주안점으로 두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이 가정에 돌아가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성경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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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는 부모가 되길 기대했다. 보통 성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한다. 그 하나는 영적성숙을 위한 성경읽기이고 또 하나는 기도생활이다. 

때문에 교회가 예배와 기도회에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면 성도들의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의 목표달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광명서현교회에서 실행한 

새벽기도회 역사순 성경읽기는 성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모임은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고, 본문요약을 함께 나누며, 인도자 목사가 묵상과 설교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a. 신앙고백 (AM 5:00): 시간과 함께 신앙고백을 먼저한다.   

b. 찬송 부르기(AM5:05): 말씀과 관련된 찬송가 한 장을 선택하여 부른다.   

c. 1년 1독 통독성경 따른 성경 통독: 모든 분량을 교독한다.   

d. 성경교독이 끝나면 성경 본문 내용 설명과 설교: 인도자는 성경내용을 

배경과 함께 잠시 설명하고 묵상한 말씀을 간단하게 설교한다.  

e. 기도: 말씀이 끝나면 인도자는 주어진 말씀으로 기도를 한다.   

f. 인도자의 마침 기도와 함께 주님기도로 마친다. 

g. 통성기도: 예배가 끝나면 함께 주님을 1번 외치면서 주어진 말씀대과 은혜 

받은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를 통해 1년 1독을 완결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순으로 한번 통독했다는 자부심과 감동을 경험했다.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새벽예배 프로젝트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질 문1: 1년1독 역사순으로 말씀대행진을 진행할 때 어떠셨는가? 

 응답: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  

질 문2: 1년1독 성경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말씀 대행진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는가? 

 응답: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되었지만, 3년 매일 새벽에 진행되는 말씀 

행진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은혜를 느낀다. 

질 문3: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느껴 가시는지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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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보여주셨다.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재림 주를 

기다리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함을 깨달았다. 또는 

말씀을 스토리텔링형식으로 생각하며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부담감을 느낀다. 

질 문4: 새벽예배를 나오셔서 주로 묵상하시는 말씀으로 기도가 되는지요?  

 응답: 그렇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다. 

              역사순으로 새벽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 

 

전 성도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대행진  

역사순 365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대행진은 매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격려했다. 광명서현교회는 1년 1독이 

목표이지만 전 교인들이 일독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권한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자체에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역사순으로 성경통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서로 도전을 주고 격려하게 되었다. 이제는 모두가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담임목사가 5세부터 성경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뿐만 아니라 성인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두 

번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통독은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다음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성도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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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성경통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통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어가고 있다. 

 

질문2: 성경을 읽을 때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답을 해주었다. 

 

질문3: 성경통독을 하고 교회 말씀을 들음을 통해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떤 

방법을 힘쓰는지요?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자녀들이 꾸준함은 아직 없지만 

통독읽기표대로 역사순으로 읽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말씀을 읽고 나서는 

자녀들과 교제의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질문4: 광명서현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성경적 역사순의 말씀이 어렵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거의 모두가 말씀 이해가 쉽다고 답하였다. 

 

질문5: 계속 성경통독을 진행하겠습니까?의 질문에 1년에 1독이 대부분이지만, 

2~5독도 나오면서 다독에 힘쓰겠다고 답하였다. 

 

질문6: 부모인 기성교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권면으로 

믿음을 지켜 가도록 양육해야겠다고 답하였다. 

 

질문7: 성경통독 역사순에 대한 소감에 대한 질문에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성경으로 개인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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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통성경 길라잡이 설교요약 주보 

 

<표6> 역사순 1년1독 성경읽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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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통성경 길라잡이 설교 

이미 1년 동안 통성경 길라잡이는 주일설교를 통해 소개되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요예배에서 다시 한번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필자에게는 두 번째로 같은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용이한 면이 있어 도움이 되었다. 주보에 본문 이야기를 요약 정리 해서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다. 설교를 통해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또 한 수요예배에서는 

통성경 노래를 부르고, 신명기 6장 4~9절1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그 주에 나눌 

                                          
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아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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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경 길라잡이 본문을 교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다. 

  

Pre-Step1~2, Step1~ 5/ 성경줄기 수요일에 나누기 

반복되는 성경의 내용이었지만 Step 7권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순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일방적인 설교가 아닌 서로 질문과 답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갔다. 소책자이지만 설교를 이야기 형식으로 

간결하게 할 수 있어 유익했다. 또한 역사순으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CBS인터넷 100강의 

통성경학교를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었던 것은 통독을 위한 온라인 강의가 

개발된 덕이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경통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비록 수강을 위해 등록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만족해했다. 현재 광명서현교회에서는 이 100강을 

수요예배 시 상영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SNS 카톡으로 2018년 성경본문 내용정리 

2018년도에는 SNS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하늘나라공동체 모임이라는 단체 카톡을 만들어 본문말씀을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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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요약 정리된 형태로 다시 묵상함으로써 그날 읽은 말씀을 다시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 통독한 말씀을 다시 요약된 형태로 묵상하면서 성도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교육 

광명서현교회는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모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3,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통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귀찮아서 또는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취약점이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성경적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2을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배가 방해가 된다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어린이들을 다른 곳에 방치해 둔다면 우리의 

어린이들은 무엇을 배우며,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3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12 자녀 중 

요셉에게 요셉은 그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을 

                                          
2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3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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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도록 패밀리스쿨(Family School)을 열어야 한다. 

자녀들과 함께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스토리텔링으로 성경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 

 

광명서현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성경교육 

조병호는 CTS 인터넷100강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순서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 배열 자체가 역사적인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를 통으로 보고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성경통독은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에 유익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조병호가 

말하듯이“성경통독은 성경 이야기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정리정돈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따라, 부지런히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살피는 

것은 성경통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성경 이야기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성경 이야기의 시간 흐름의 기초,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의 관계와 의미에 관한 기초를 가장 잘 정돈하여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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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읽기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인 것이다.”4 

 에스라 하우스 노우호는 “성경통독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을 잘 

정돈하여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읽게 될 때에 성경통독은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욱 유익하다. 성경은 권 별 특성과 메시지를 살려 역사와 연대적 

맥락에서 읽어 갈 때, 현장감과 실체감을 갖게 된다.”5고 말하고 있다.6  

광명서현교회에서는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 까지 성경을 역사적 배열과 

순서에 맞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슬픔, 분노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익을 얻었다.  

광명서현교회는 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경 한 권으로 교회가 부흥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광명서현교회는 가정의 신앙계승에 있어서 지상교회가 끝나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통성경적 역사순으로 교육을 하려고 한다.

                                          
4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국제성경통독원, 2008), 23-26. 

5 배성우, “성경 읽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스라하우스 노우호목사와의 

인터뷰,” 목회와 신학 192 (2005), 148.  

6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무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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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     론 

 

요약 및 결론 

어린이 성경읽기에 관한 본 연구에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고 

어린이들도 성경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문제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경 한 권이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게 해준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교회학교에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개혁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 한다. 이 사명은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읽기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필자의 경우 비록 목회자의 가정일지라도 네 명의 

자녀들이 각각 서로 다른 성향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 학습의 흥미도 가지각색이다. 



62 

그러나 성경을 읽게 하는 것에는 차이를 두지 않았다. 누구나 성경읽기를 기본적 

과제로 여기게 했다. 

성경을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성경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채택한 통성경 이야기는 자녀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부모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 광명서현교회가 ‘성경 한 권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 한 

권으로 교회가 부흥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사역의 주제로 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통성경 읽기를 통하여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35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큰 그림을 그리도록 가르쳤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40년을 교육하였다. 40년을 

교육할 수 이었던 것은 모세에게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공부하길 원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큰 그림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다.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했다. 그리고 교육이 제국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성경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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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끝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통성경읽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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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통성경 길라잡이 

통성경 길라잡이 

1마당 모세5경 하나님의 마음(창1~50장) 

2마당 모세5경 
열방을 향한 꿈(출1장~민

10:10) 

3마당 모세5경 만나세대(민10:11~신34장) 

4마당 

통일왕국 

신앙계승(수1장~룻4장) 

5마당 
통일왕국천년모범(삼상1장~

왕상2장) 

6마당 
통일왕국마음과 

지혜(왕상3장~욥42장) 

7마당 

분열왕국 

사랑의 줄 사명의 

줄(왕상12장~미7장) 

8마당 
분열왕국절망 앞에 선 

희망(왕하21장~애5장) 

9마당 
분열왕국징계, 희망의 

디딤돌(겔1장~단12장) 

10마당 
분열왕국재건공동체(스1장~

말4장) 

11마당 신구약 중간사 ‘어떻게’와 ‘이렇게’사이 

12마당 

4복음서 

기쁨을 위한 탄생(4복음서) 

13마당 
4복음서한 영혼 

사랑(4복음서) 

14마당 
4복음서용서를 향한 

열정(4복음서) 

15마당 
4복음서영광과 평화로의 

초대(4복음서) 

16마당 

바울서신 

열리는 제자시대(행1~12장) 

17마당 

바울서신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행13장~롬16장) 

18마당 

바울서신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행21장~딤후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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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마당 

기타서신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히1장~요삼1장) 

20마당 
기타서신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계1~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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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통通성경학교 pre-step1 그순간(The Moment) 

통通성경학교 pre-step1 그순간(The Moment) 

1. 움직이는 성막 500년 

1. 3개월 된 아기 모세는 왜 갈대 상자를 

탔을까? 

2. 움직이는 성막 500년2. 하늘에서 내려온 

법-십계명 

3. 움직이는 성막 500년3.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움직이는 성막 500년4. 제사장 나라 

2. 예루살렘 성전 1000년 

1. 다윗의 도발적 상상-성전 

2.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방인의 뜰 

3. 예루살렘 성전 1000년3.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 대제사장의 지성소 

4. 예루살렘 성전 1000년4. 현직 

대제사장의 부고(訃告)를 기다리는 곳-

도피성 

3. 그 순간 

1. 십자가의 지성소 

2. 그 순간2.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긴 

제사장 나라 

3. 그 순간3. 하나님 나라 

4.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통通성경학교 Pre-step2 성경과 영성(Bible and Spirituality) 

 I. 성경  

  1.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2.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입니다. 

  3.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입니다. 



67 

  4.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5.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II. 영성  

  1. 알고 

  2. 믿고 

  3. 순종하고 

  4. 체험하고 

  5. 영광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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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통성경학교 Step1-7가지 질문 (7 Question) 

통通성경학교 Step1 /7가지 질문 (7 Question) 

 1.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했는가? 

 2.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 했는가? 

 3. 왜 스룹바벨, 에스더,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 받았는가? 

 4.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5.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6.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7.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부록4. 통通성경학교 Step 2/ 마음훈련 (Heart Training) 

통通성경학교 Step 2/ 마음훈련 (Heart Training) 

1. 하나님의 마음 11. ‘어떻게’와 ‘이렇게’사이 

2. 열방을 향한 꿈 12. 기쁨을 위한 탄생 

3. 만나세대 13. 한 영혼 사랑 

4. 신앙계승 14. 용서를 향한 열정 

5. 천년모범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6. 마음과 지혜 16. 열리는 제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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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랑의 줄 사명의 중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8. 절망 앞에 선 희망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10. 재건 공동체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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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Step1-통通성경학교 step3 –성경줄기  

통通성경학교 step3 –성경줄기  

1. 모세오경 

1) 원역사-모든 것의 시작 창1~11장 

1. 모세오경2) 족장사-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12~36장 

1. 모세오경3) 입(入)애굽과 민족-지도자 요셉 창37~50장 

1. 모세오경4) 출애굽과 제국-지도자 모세 출1~18장 

1. 모세오경5)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제사장나라 틀(언약궤 만듬) 
출19~40장 

1. 모세오경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제사장 나라 교과서 
레 

1. 모세오경7) 만나세대-제사장 나라학교 민 

1. 모세오경8) 만나학교졸업-제사장 나라 

학교졸업 
신 

1. 모세오경9) 약속의 땅 입성-졸업생 성공 사례 수 

1. 모세오경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졸업생 자녀교육 실패 사례 
삿 

1. 모세오경11) 교육의 성공 사례 

  -졸업생 자녀 교육 성공 사례 
룻 

2. 왕정 500년 

12) 미스바 세대- 사무엘의 설득 삼상1~7장 

2. 왕정 500년13) 왕정의 시작-최초의 왕 사울 삼상8~31장 

2. 왕정 500년14) 하나님의 종 다윗-다윗 삼하, 왕상 1~2장 

2. 왕정 500년15) 솔로몬과 시가서-솔로몬 
왕상3~11, 

잠,아,전,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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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정 500년16) 남북 분열왕조-분단 200년 

왕상12~22, 

왕하1~14,  

           암, 호, 

욘 

2. 왕정 500년17) 북이스라엘 멸망-사마리아인 

시작 
왕하15~20장, 사, 미 

2. 왕정 500년18) 남유다의 멸망-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하21~23, 습, 합, 

나, 욜 

2. 왕정 500년19) 잠깐의 징계-예레미야의 설득 

왕하24~25, 렘, 애, 

옵,  

           대상, 

대하 

3. 페르시아 7권 

20) 포로민 설득-에스겔 겔 

3. 페르시아 7권21) 제국 변동의 밑그림-다니엘 단 

3. 페르시아 7권22) 성전 재건- 스룹바벨 총독 스, 학, 슥, 애 

3. 페르시아 7권23) 성벽 재건- 느헤미야 총독 느 

3. 페르시아 7권24) 고백과 침묵-1,500년 사랑 

고백 
말 

4.중간사 400년 

25) 헬라 제국과 중간사-수전절 시작  

4.중간사 400년26) 로마 제국과 중간사-분봉 왕 

시작 
 

5.4복음서 

27) 예수님의 탄생-기쁨을 위한 탄생 마 

5.4복음서28) 공생애 3년-한 영혼 사랑 막 

5.4복음서29) 마지막 일주일- 용서를 향한 열정 눅 

5.4복음서30)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요 

6.사도행전 30년 
31) 열리는 제사 시대 

   -그리스도인의 시작 
행1~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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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도행전 30년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13~15:35 

6.사도행전 30년33)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15:36~18:22 

살전, 살후, 갈 

6.사도행전 30년34)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18:23~19, 고전, 

고후 

6.사도행전 30년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20~26장, 롬 

6.사도행전 30년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 
행27~28장, 엡, 빌 

6.사도행전 30년37) 기독론과 사랑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 
골 몬 

6.사도행전 30년38)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바울의 편지들 
딤전, 딛, 딤후 

7. 공동서신 9권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선한 싸움/No 악한 싸움 

히, 약, 벧전, 벧후, 

유 

7. 공동서신 9권40) 최후 승리의 노래 

   -최후 승리 확신/No의심 

요일, 요이, 요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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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통通성경학교 STEP4/ 성경을 통通한 기도 (through the Bible) 

통通성경학교 STEP4/ 성경을 통通한 기도 (through the Bible) 

1.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와 묵상 

    (창24:12~15) 
7. 느헤미야의 기도와 묵상(느1:8~9) 

2. 모세의 기도와 묵상(출32:11~14) 8.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1(마4:1~4) 

3. 한나의 기도와 묵상(삼상1:10~11) 9.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2(마6:9~13) 

4. 다윗의 기도와 묵상(시19:7~10) 10.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3(마26:39) 

5. 솔로몬의 기도와 묵상(왕상8:49~54) 11. 시므온의 기도와 묵상(눅2:28~32) 

6. 예레미야의 기도와 묵상(애1:1) 12. 바울의 기도와 묵상(갈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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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통通성경학교 STEP5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Jewish and Family School 

 

통通성경학교 STEP5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Jewish and Family School) 

I. 공감과 공부-박사마을 이야기 

  1. 유대인의 혁신과 노벨상 

  2. 유대인은 DNA가 다른가?-노예 생활과 학살 경험 

II.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모세, 다윗 

<모세> 

  3. 출애굽 협상 

  4. 로스쿨 

  5. Family School-나라와 민족이야기 

<다윗> 

  6. 이새의 Family School-물매와 권력의 공공성 

  7. 민족분단-신뢰 

  8. 쿠테타-책사들의 전쟁 

III. 고대의 5대 제국과 유대인 이야기 

<앗수르 제국> 

  9. 앗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경제 

  10. 앗수르 제국의 경제 노예-Family School의 패쇄 

<바벨론 제국> 

  11.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교육 

  12. 바벨론 제국의 왕실 사업 –유대인 탄생 Family School 재개 

<페르시아 제국> 

  13.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키워드-숫자, 경제 

  14.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 투자- 유물반환 

  15.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세계경제-황금의 제국 

<헬라제국> 

  16. 펠라 제국의 경영 키워드-융합 

  17. 헬라 제국의 그리스인 투자-알렉산드리아 도시 건설 

  18.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로마 제국> 

  19. 로마 제국의 경영 키워드-관용, 그러나 위선 

  20. 로마 제국과 유대인-유대교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21. 로마 대화재 사건 

  22. 유대인과 보석-기술중시 

IV. 코끼리 이야기-1,000개의 작은 그리모가 하나의 큰 그림 

  23. 로마 제국과 중세 1000년 

  24. 또 다른 나라 이야기, 1789년 미국 대통령제 –로스쿨 

  25. From Infancy-다시 시작하는 모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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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부모에게 실시하는 설문조사 

부모에게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부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원한다. 어린이들과 통독성경으로 가정에서도 함께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설문1.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언제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응답1; 태중에서부터이다. 

 응답2; 태교부터 말씀을 들려주기고 기도하기이다. 

설문2. 시대적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응답1; 예배, 말씀, 기도이다. 

 응답2; 예배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본을 보여줘야 한다. 

설문3. 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볼 때 부모로서의 마음은 어떤지요? 

 응답1; 해는 하지만 답답할 때가 많고 너무 지나치면 때론 화가 나기도 

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기쁘게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 기도하길 

원한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응답2;예배시간과 교회에서 하는 것이 미디어보다 재미없고 귀찮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안타깝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말씀읽기와 큐티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지 고민이 된다. 

설문4. 학교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어떤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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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나요? 

 응답1;안타깝다. 

 응답2;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없어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설문5.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혹시 부족하다면 추천하고 싶은 방법적인 것이 있나요? 

 응답1;네, 말씀교육은 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른데 마음을 

두고 있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응답2;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효과적으로 메세지 전달되길 원한다. 

또 복습시간에 퀴즈 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들은 말씀재확인 하길 원한다. 

설문6. 부모로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1; 

 응답2;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필요하다. 말씀 읽기를 매일 

꾸준히 하도록 지도해야 겠다. 

설문7. 기존의 성경통독 할 때의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통독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응답1;말씀을 읽고 다가오는 부분이나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 

그으며 암송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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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2;날짜대로 읽어 갔었다. 역사순으로 성경의 흐름 파악할 수 있다. 

설문8. 통성경을 통해 쉽게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응답1;없다 

 응답2;매일 읽는 훈련 부족하다. 중간에 한번이라도 빠지면 다음날 읽는 

것에 부담이 생긴다. 

설문9. 통성경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답1;그렇다 

 응답2;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예레미야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서 이스라엘을 도로 회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포로 귀환 후 성전, 성벽 재건을 통한 영적회복을 향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노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5대제국에 대해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설문10. 1년1독 통성경을 통해 성경통독할 때, 기존의 성경통독과 달라진 방법은 

무엇입니까? 

 응답1; 소리내서 곱씹어서 읽어보려고 노력한다 

 응답2; 

설문11. 통성경을 통해 성경통독할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응답1;역사순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응답2;역사순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다. 제사장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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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하였다. 

설문12. 통독할 때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아는데 효과적이었습니까? 

 응답1;네 그렇다. 

 응답2;.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설문13. 성경통독할 때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갖게 하였습니까? 

 응답1;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 

 응답2;무작정 읽던 것에서 성경의 맥을 스토리로 이해하면서 읽고자 한다. 

그리고 다독을 목표로 한다. 

설문14. 성경통독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응답1;구약을 통해 신약의 말씀을 연상케 하게 되었다. 

 응답2;역사적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중간사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역을 준비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설문15. 성경통독 할 때 당신의 변화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응답1;전체적인 내용을 그려보려고 한다. 

 응답2;하루 분량으로 적당하고 이로 인해 1년1독을 할 수 있었다. 

설문16. 가정에서 자녀들이 통독할 때 변화된 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응답1;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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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2;성경통독 제목달기 노래를 통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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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어린이들과 통성경한 설문조사 

 어린이들의 설문조사는 응답1, 2, 3로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기록한다. 

어린이들의 반응을 그대로 한 것이다. 때문에 필자도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잘 전달해야겠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들이 어렵지만 그들의 

고백처럼 나중에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자녀에게 힘들고 짜증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날을 기억할 것이다. 

 

질문1. 성경통독 할 때의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통독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나요? 

 응답1;무응답 

 응답2;성격책에만 둠 

 응답3;목표에 

질문2. 성경통독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응답1;.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했다. 

 응답2;.제발 읽으라고 그럼. 

 응답3; 큰 목소리로 

질문3. 부모님께서 성경통독하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응답1;재미없고 지루하다. 

 응답2;솔직히 알아서 할거라 좀 짜증나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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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3;짜증난 마음. 

질문4. 광명서현교회에서 실시하는 통독성경 읽기표로 통독을 하고 있나요? 

 응답1;네. 

 응답2;ㅇㅇ 

 응답3;그렇다. 

질문5. 혹시 예전에 성경읽은 방법하고 통독성경읽기표로 읽는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응답1;순서가 다르다. 

 응답2;별다른 차이 없음. 

 응답3;정해진 것. 

질문6. 수요일에 실시하는 통성경공부가 이해가 되나요? 

 응답1;아니요. 

 응답2;이해가 전혀 안됨. 너무 재미없음 좀 재밌게 해야지 이해될 듯. 

 응답3;모름. 

질문7. 수요일 성경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변화된 행동은 무엇인가요? 

 응답1;.모르겠다. 

 응답2;별다른 차이 없음. 

 응답3;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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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 집에서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어느정도로 하고있나요? 

 응답1;.한과씩 한다. 

 응답2;이틀거??? 읽는 중. 

 응답3;적게. 

질문9. 앞으로도 성경통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나요? 

 응답1;무응답 

 응답2;.매일함 

 응답3;내가 원하는 만큼 

질문10. 부모의 성경읽기 강요가 지금은 힘이 들지만 앞으로 본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것 같나요? 

 응답1;똑같이 하면 된다. 

 응답2;재밌게죠. 성경에는 좀 많이 알 듯. 

 응답3;말씀이해가 더 쉬워 질것 같다. 

질문11. 마지막으로 신앙을 계승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응답1;커서 잘 될 것이다. 

 응답2;모름 

 응답3;.... 

질문12. 본인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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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1;무응답 

 응답2;나도 모름 

 응답3; 이해하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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